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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인 진입기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과 대인관계문제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대학생 403명을 대상

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모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모든 경

로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과 대인관계문

제의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과 대인관계문제로 이어지는 이중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

생의 애착불안은 유연한 정서의 조절과 대처를 어렵게 하며, 이러한 정서조절곤란이 대인관계문제를 증

가시켜 결국 SNS 중독경향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인진입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부정정서들을 유연하게 대처하

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표상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SNS 중독경향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

고 치료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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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처럼 ‘개인’이 강조되는 시대는 없었

다. 지난해 한국의 1인 가구는 이미 700만 가

구를 넘었으며, 2026년에는 전국 모든 시․도

에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제치고 주

된 가구유형으로 부상할 것으로 추산된다(통

계청, 2017).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산 및 서

비스 산업 역시 개인화 추세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이 중시되

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이처럼 개인화된 1인 체제는 더 이상 우리에

게 낯설기보다 익숙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소속감과 친밀감 추구라는 거스르기 

어려운 욕구 또한 가지고 있다. Maslow(1968)는 

동기이론에서 개인은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

하며 집단에 소속되고자하는 ‘사회적 욕구’를 

가진 존재로,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친밀감과 

소속감을 경험하는 것이 행복의 주요 조건임

을 말해주고 있다(구재선, 김의철, 2006; 임

낭연, 이화령, 서은국, 2010; Diener & Oish0i, 

2005).

최근 많은 사람들이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부족한 관계의 욕구를 해결하

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이러한 접

근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 SNS는 면대면

(face-to-face) 의사소통 없이도 온라인이라는 가

상공간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인맥을 확장

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Wellman, 2001) 

훨씬 경제적으로 소속감 또는 연결감을 얻을 

수 있다(안정민, 2011). 즉, SNS의 핵심은 개인

과 개인을 이어주는 ‘관계 맺음’이며 실제 

SNS의 주요 이용목적 또한 ‘친교 및 교제

(76.5%)’의 비중이 제일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SNS 사용은 최근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연령대별 

이용률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대학생(90.9%)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통계

청, 여성가족부, 2019). 즉, SNS 이용률과 이용

목적을 고려할 때,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이라

는 발달 과업을(Erikson, 1963) 지닌 대학생들은 

보다 손쉽게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

해 SNS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NS 사용에 과도하게 몰입할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신체적 혹은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오윤경, 2012; 

피승정, 2013; Karaiskos, Tzavellas, Balta, & 

Paparrigopoulos., 2010).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과

도한 SNS 사용은 정신적 피로감(윤명숙, 김남

희, 2018)을 야기하며 우울이나 불안, 충동성

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김경호, 2016; 이인

숙, 2014). Hofmann과 그의 동료들(2012)은 SNS

가 알코올이나 니코틴 같은 물질보다 중독성

이 더 강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SNS 중독으

로 인한 손실과 부작용 또한 매우 높은 것으

로 보고하였다(Andreassen, 2015; Griffiths, 2005). 

그러나 이와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SNS 중독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5

판(DSM-5)에도 정식 명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확한 진단의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Kuss 

& Griffiths, 2017). 또한 현재까지 용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행연구에서는 서로 

다양한 명칭을 사용해왔다. 정소영과 김종남

(2014)은 이러한 점을 문제 삼고 추후 명확한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

하며, SNS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생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 정서조절곤란과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151

활에 지장을 경험하며 몰입, 내성, 금단 등을 

경험하는 증상을 의미하는 ‘SNS 중독경향성’

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학

생들의 SNS 중독경향성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

피고 구조적 관계에 대하여 확인해보고자 한

다.

애착은 개인이 경험하는 여러 심리사회적문

제에 있어 근본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내적 

특성으로,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변인으로서 연구되어 왔다. 즉, 타인

과 정서적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생득적인 욕

구로 인하여(Bowlby, 1969), 개인은 성인기가 

되어서도 특정 대상과 친밀한 애착관계를 유

지하고자 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성인애착은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의 독립된 차

원으로 나뉘며(Shaver & Mikulincer, 2002), 이 

두 가지 차원은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서로 다

른 양상을 나타낸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개인은 타인과의 

친밀한 접촉을 피하려는 회피적 성향을 보이

는 반면,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은 거절

에 대한 높은 두려움을 지니며 타인에게 지나

치게 집착하거나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김

성현, 2004; Brennan et al., 1998). 선행연구에서

는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 및 스마트폰 

중독과의 일관된 정적 상관이 보고된 바 있는 

반면, 애착회피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거나 애착불안보다 낮은 설명력을 

보여(김보경, 백용매, 허창구, 2016; 여지영, 강

석영, 김동현, 2014; 최윤영, 서영석, 2015; 하

태희, 2016)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은 높은 친밀감

의 욕구를 지니며, 타인에게 지나치게 몰입하

거나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종운, 양민정, 

2014; Haggerty, Hilsenroth, & Vala‐Stewart, 

2009; Wei , Vogel, Ku, & Zakalik, 2005). 즉, 애

착불안이 높은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관계에 

대한 집착 또는 중독은 친밀감의 욕구를 핵심

적 기반으로 하게 된다(이지원, 이기학, 2014). 

Flores(2010)에 따르면, 안정애착을 경험하지 못

한 개인은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할만한 내적 자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스스로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고 외부

의 자극을 통해 내부의 결핍을 보상하려는 경

향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Flores, 2010). 

Maclean(1990)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

한 개인에게서 보이는 중독의 증상은 몰두하

는 대상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

는 것이며, 이러한 의존은 개인에게 안전기지

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애착불

안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부족한 애착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실생활에서 즉각적으로 관계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SNS에 몰입할 가능성이 

크다. 김보경 등(2016)의 연구에서는 애착불안

이 대인관계문제를 매개로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병준

(2017)과 하태희(2016)의 연구에서도 애착불안

과 SNS 중독경향성 간 정적 상관을 발견하였

다. 또한 Blackwell과 동료들(2017)의 연구에서 

애착불안이 SNS 중독경향성을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애착

불안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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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은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인 동시에(Ainsworth, 1989), 스트

레스나 낯선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정서적 반

응 양식의 작용에도 큰 역할을 한다(Shaver & 

Mikulincer, 2002). 특히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은 정서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타인의 

평가나 작은 반응에도 민감하고 부정적인 정

서반응을 쉽게 경험하는 등(Wallin, 2010; Wei 

et al., 2005) 정서조절곤란과 밀접한 관련을 가

지고 있다(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정

서조절곤란이란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

고, 이를 수용하며, 부정정서 경험 시 충동적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며, 목표에 맞게 행동하

고, 정서반응을 적절히 조절하고, 정서조절전

략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6가지 정서조절능

력 중 하나 이상이 결핍되는 것을 의미한다

(Gratz & Roemer, 2004). 또한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은 자기에 대한 부정적 인지표상을 

지니며, 스스로를 다스릴 내적자원이 부족하

여 타인을 통해 불안이나 심리적 불편감을 해

소하고자 한다(Collins & Read, 1994; Feeney, 

1999; Fraley, Waller, & Brennan, 2000). 그러나 

이러한 의존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에게서 보이는 정

서조절곤란의 수준이 심할 경우, 불안이나 우

울과 같은 병리적인 정서장애를 유발할 수 있

으며(Barlow, Allen, & Choate, 2004) 더 나아가 

물질남용 및 중독성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Oktan, 2011; Thorberg & Lyvers, 2010). 특히 정

서조절곤란을 많이 경험할수록 물질중독 뿐 

아니라 행동중독에 빠질 위험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ktan, 2011). 김수성, 이

영순과 강정석(2017)의 연구에서는 정서조절곤

란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직접적인 정적 관계

를 확인하였으며, Hormes와 동료들(2014)은 대

학생을 대상으로 중독적인 SNS 사용자의 취약

성으로 높은 정서조절곤란을 보고하였다. 또

한 Gratz와 Roemer(2004)가 정서조절곤란의 하

위요인으로 제시한 충동성(여지영 외, 2014; 

Orosz et al., 2016)과 정서표현(김종운, 이수련, 

2018)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정적인 영

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시기는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확장되므로 타인과의 상호작

용의 기회 역시 증가할 수 있다. 사회적 상호

작용 상황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갈등에 적절

히 대처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

은 독립된 성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 과업이다(권석만, 2004). 대인관계문제란 

타인과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

을 말하는데(Horowitz et al., 1988), 국내 선

행연구들은 대인관계문제와 SNS 중독경향성

간 정적인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김보경 외, 

2016; 곽지현, 홍혜영, 2018; 이영은, 박현주, 

허창구, 2016). 이러한 관계는 사회적 보상가

설(Social Compensation Hypothesis)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보상가설은 오프라인에서 사회

적 자본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온라인 관계형성에 

몰두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오프라인에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대인관계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개인은 보상적인 

SNS 활동에 더욱 몰두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Kuss, 

Griffiths, & FBPsS, 2012; Steinfield, Elli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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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pe, 2008; Valkenburg, Schouten, & Peter, 

2005).

애착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개인이 갖게 

되는 대인관계의 원형으로 기능하며, 특히 스

트레스 상황에서 정서, 행동, 인지적으로 대처

하는 방식과 관련된다(Lopez & Bremman, 2000). 

애착경험을 통해 형성한 내적작동모델은 이후 

개인이 경험하는 상호작용 상황에서 이를 해

석하고 반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Bowlby, 

1980). 불안정 성인애착 수준이 높은 개인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

을 형성하고 이는 대인관계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Lopez & Brennan, 

2000).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이 대인관계

문제를 겪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관계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상대

방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경험으로 이어지기 때

문이다.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은 부정적

인 자기개념을 지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

닌다(이재원, 2006; Wei et al., 2004). 따라서 

타인의 관심을 유지하고자 지속적인 반응을 

요구하거나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McDermott et al., 2015; Shaver & Mikulincer, 

2002). 이러한 태도가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

들어 관계를 악화시키고, 실제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

다(김성현, 2004). 다음으로, 관계에서 경험하

는 갈등 혹은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

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며(이기

은, 조유진, 2009) 상호작용에서 겪는 작은 스

트레스나 갈등도 과장되게 해석하여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Shaver & Mikulincer, 2002). 따라

서 타인의 작은 반응에도 과민하게 대처하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유연하게 갈등

을 해결하지 못해 대인관계문제를 야기한다

(Wei et al., 2005).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도 애착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권두

리, 신나나, 2018; 김영희, 신현숙, 2017; 안하

얀, 서영석, 2010; 이동욱, 2015; 이은지, 서영

석, 2014; 윤수정 외, 2017).

정서조절 역시 개인의 내적 기능과 사회적 

유능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Aldao, 

Nolen-Hoeksema, & Schweizer, 2010; Barlow, 

Allen, & Choate, 2002). 정서조절은 자신의 정

서 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알아차리

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함으로써(Saarni, 

2007) 대인관계형성에서 의사소통능력을 증진

시키는 역할을 한다(서은혜, 2005).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은 매순간마다 정서를 조절하

며 살아가고 있으며, 정서조절의 양식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반응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잦은 실수와 실패

를 경험하고 이것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

정정서를 강화시킬 수 있다(Shaffer, 2000). 즉, 

정서조절곤란으로 인해 반복되는 목표수행의 

실패와 부정정서의 경험은 사회적 유능감을 

저하시키며(Barlow et al., 2002),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Shaffer, 2000).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

구에서는 SNS 이용률이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확

인하고, 이 둘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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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곤란과 대인관계문제의 역할을 확인

하고자 한다.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은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

인관계에서 문제를 빈번히 경험한다. 특히 조

절능력의 결핍으로 인한 정서조절곤란은 타인

과의 안정적인 관계맺음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친밀감을 

얻기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 SNS 사용에 더욱 

몰입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지나칠 경우 SNS 

중독경향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

하였다. 기존에 많이 연구되어왔던 인터넷 중

독, 스마트폰 중독은 쇼핑이나 게임 등 광범

위한 사용목적들이 혼합되어 있지만, SNS 중

독경향성은 타인과의 소통 목적을 명확히 한

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특히 성인진입기 

연령층에서 대인관계문제 경험과 SNS 사용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장수

정, 2005;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9), SNS 중독

경향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변인들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

의 SNS 중독경향성을 야기할 수 있는 취약성

을 파악하고 변인들 간의 총체적 작용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애착불안이 SNS 중독경향성을 

예측할 것이다.

연구가설 2.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과 대인관계문제가 각

각 단순매개 할 것이다.

연구가설 3.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과 대인관계문제가 순

차적으로 이중매개 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가장 높은 SNS 이용률을 보이는 

연령층인 전국의 4년제 대학생(만 18세~25세)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RB승인

은 받지 않았으며, 대신 응답자에게 설문의 

목적을 설명한 후 응답을 원할 경우 동의란에 

체크하고 자기보고식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

다. 최종적으로 온․오프라인 모집을 통해 404

명의 응답자가 설문을 완료하였다. 전체 문항

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1부(0.25%)를 제외하고 

총403명(연령 M=22, SD=1.9)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이 237명

(58.8%), 남학생이 166명(41.2%)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순서효과(order effect)를 통

제하기 위하여 설문지의 유형을 두 가지(A형, 

A형의 역순으로 제시된 B형)로 나누어 실시하

였으며, 설문 응답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가 소요되었다. 설문 응답자에게는 2,000원의 

기프티콘을 지급하였다.

2. 측정도구

애착불안

애착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친밀관계경

험척도 개정판(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Revised: ECR-R)을 사용하였다. 친

밀관계경험척도는 Brennan 등(1998)이 성인애

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Fraley 등

(2000)이 개정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김성현

(2004)이 번안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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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정도구이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있

으며, 각 18문항씩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서

로 다른 차원으로 나뉘어져있다. 문항은 7점 

Likert식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아

주 그렇다)로 평정하여 총점이 많을수록 애착

불안 및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 차원을 확인하기 위

하여 애착불안에 해당하는 18문항만을 사용하

였다(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

지 않을까봐 자주 걱정한다). 본 척도는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에게서 보일 수 있는 

유기에 대한 걱정 및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측정한다. 본 척도의 애착불안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지만,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방사 알고리즘을 통한 문항 묶음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애착불안을 세 개의 하위요

인(애착불안1, 애착불안2, 애착불안3)의 측정변

인으로 재구성하였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

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s α)가 .93으로 나타

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SNS 중독경향성

SNS 중독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소영과 

김종남(201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대학생 SNS 중독경향성 척도를 사용

하였다. 총 24개의 문항, 4개의 요인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각 하위요인으로는 일상생활장애 

및 조절실패 7문항(예: SNS 사용시간을 줄이지 

못해 후회한 적이 있다), 몰입 및 내성 7문항

(예: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SNS를 하며 보

낸다), 부정정서의 회피 5문항(예: 스트레스 받

는 문제를 잊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 가상세

계지향성 및 금단 5문항(예: SNS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 외롭거나 소외감

을 덜 느끼도록 한다)이 있다.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

우 그렇다)로 평정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소영, 김종

남(2014)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

는 .92이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정서조절곤란

정서조절곤란을 확인하기 위해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곤란 척도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DERS)

를 조용래(2007)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orean Version of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K-DERS)를 사용하

였다. 총 35문항,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있으며 각 하위요인으로는 충동통제의 어려

움 8문항(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

면, 내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정서반응

에 대한 비수용성 7문항(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나약한 사람처럼 느껴진

다),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6문항(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감정들

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목표 

지향 행동의 어려움 3문항(예: 나는 화가 나거

나 기분이 나쁘면, 일을 끝마치기가 어렵다), 

정서에 대한 주의 및 인식 부족 8문항(예: 내

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 

정서적 명료성 부족 3문항(예: 내가 느끼는 감

정(방식)에 대해 혼란스럽다)이 있다. 문항은 5

점 Likert식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여 총점이 많을수록 정

서조절곤란이 높은 것을 말하며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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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된 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구조방정식 분

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척도와 같은 요인구조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 각 요인부하량이 .3정도로 낮게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인의 오차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사 알고리즘을 통해 

문항 묶음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정

서조절곤란을 다섯 가지 하위요인(정서조절곤

란1, 정서조절곤란2, 정서조절곤란3, 정서조절

곤란4, 정서조절곤란5)으로 재구성하였다. 조

용래(200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nor(1988)가 개

발하고, Alden, Wiggins와 Pincus(1990)가 대인

관계 문제 원형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Circumplex scale; IPC-C)로 재구성한 것

을 국내에서 홍상황 등(2002)이 단축형으로 개

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단

축형(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KIIP-SC)

을 사용하였다. 총 40개의 문항, 3개의 요인으

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하위요인은 사람들에게 

향함 15문항(예: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

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사람들에게 맞섬 15

문항(예: 내 주장만 너무 내세울 때가 많다),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10문항(예: 다른 사람들

과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피한다)으로 구성되

어있다.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1 = 전혀 그

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하여 총점이 높

게 나타날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 역시 원척도와 같은 

요인구조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

는 측정변인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

사 알고리즘을 통한 문항 묶음 방법을 실시하

였다(Cattell & Burdsal, 1975). 그 결과 대인관계

문제를 다섯 가지 하위요인(대인관계문제1, 대

인관계문제2, 대인관계문제3, 대인관계문제4, 

대인관계문제5)으로 재구성하였다. 홍상황, 박

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2002)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는 .89이며, 본 연구

에서는 .95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Mplus 7.0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을 살펴보고, 모든 변인들의 분포가 정규분포

를 이루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연구도구의 내적합치도를 확인

하기 위해 각 척도의 Cronbach's α값을 산출

했다. 다음으로, 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들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

으로,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애착불안, 정서

조절곤란, 대인관계문제의 측정모형을 확인하

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연구

모형을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

하였다. 이어서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 대한 정서조절곤란과 대인관계문제의 

간접효과 유의성 평가를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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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2세(SD = 

1.9세)였으며 학년 별로 1학년이 75명(18.6%), 

2학년이 107명(26.6%), 3학년이 84명(20.8%), 4

학년이 120명(29.8%), 기타(추가학기, 휴학, 졸

업유예)가 17명(4.2%)이었다.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공과계열이 79명(1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과/치과계열이 49명

(12.2%), 인문계열 46명(11.4%), 사회계열 46명

(11.4%), 자연계열 40명(9.9%), 예술계열 40명

(9.9%), 교육/사범계열 37명(9.2%), 기타(농생대, 

한의대, 자율전공, 간호대) 37명(9.2%), 상경계

열 26명(6.5%), 체육계열 3명(0.7%) 순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기초자료를 위해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와 가능

한 점수범위, 실제 점수범위,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산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변인들 간 유

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각 변인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였다. Kline(2015)에 따르면, 왜도의 

절대값이 3,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을 경우 

정규성 가정에 위배된다. 기술통계 결과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은 모두 정규성 가정을 만

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line, 2005).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인들이 성별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

다. 남녀 간 평균 차이 검정 실시 결과, 대인

관계문제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애착불안, SNS 중독경향성, 정서조절곤란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

자 집단은 남자 집단보다 애착불안(t=-2.79, 

p<.05), 정서조절곤란(t= -2.12 p<.05), SNS 중

독경향성(t= -2.83 p<.05)에서 수준이 높게 나

타났다.

2. 측정모형 검정

구조모형분석 전, 측정모형 검정을 통해 각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히 반영하

였는지 확인하고자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x²값은 243.259 

(df=113, p<.001), CFI는 .982, TLI는 .979, 

SRMR은 .028, RMSEA는 .053(90% 신뢰구간에

서 .044~.063)으로 나타났으며 표 2에 제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어서 측정모

형의 수렴타당도 검정을 위한 살펴본 요인부

하량과 잠재변인 간의 상관은 적절한 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구조모형 검정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정서

조절곤란과 대인관계문제가 매개하는지 살펴

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

였다.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및 각 경로계

수의 유의성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최종모

형의 적합도는 x²=243.259(df=113, p<.001), 

CFI=.982, TLI=.979, SRMR=.028, RMSEA=.053 

(90%CI=.044∼.063)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자료가 연구모형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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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 df CFI TLI SRMR
RMSEA

(90% CI)

측정모형 243.259 113 .982 .979 .028
.053

(.044 ~ .063)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그림 1.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및 잠재변인 간 상관
**p<.01 ***p<.001

다. 이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경로의 

모수추정치는 애착불안에서 SNS 중독경향성(γ

=.29, p<.001), 정서조절곤란(γ=.67, p<.001), 

대인관계문제(γ=.54, p<.001)로 이어지는 경로

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애착불

안이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 뿐 아니라 정

서조절곤란과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정서조절곤란에

서 SNS 중독경향성으로 가는 경로(β=.17, 

p<.05)와, 대인관계문제에서 SNS 중독경향성으

로 가는 경로(β=.21, p<.01) 역시 정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정서조절곤란에서 대인

관계문제로 이어지는 경로(β=.33, p<.001)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높은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문제를 보일수록 각각 더 높은 SNS 

중독경향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서조절

곤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

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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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
**p<.01 ***p<<.001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lower upper

애착불안 → 정서조절곤란 → SNS 중독경향성 .112*** .012 .106

애착불안 → 대인관계문제 → SNS 중독경향성 .114*** .011 .110

애착불안 → 정서조절곤란 → 대인관계문제 → SNS 중독경향성 .046*** .004 .045

표 3.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정결과

4. 매개효과 검정

연구모형의 단순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

을 통해 검증하였다. 원자료(N=403)를 무선표

집하여 생성한 10,000개의 자료표본을 사용하

였으며, 95% 신뢰구간을 구했다. 매개효과의 

검정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검정결과, 모

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애착

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의 단순매개효과와 대인관계문제의 단순

매개효과, 정서조절곤란과 대인관계문제를 차

례로 거치는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를 검증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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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곤란과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인진입기 대학생 연령

층에서 SNS 사용이 가장 높게 보고됨에 따라,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중독경향성을 촉

발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SNS 

중독경향성이 발현되기까지의 구조적인 관계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의 주

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애착불안, SNS 중독경향성, 정서조절곤란, 

대인관계문제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

났으며, 이를 통해 변인들 간 전반적인 연관

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먼저, SNS 중독경

향성과 애착불안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

을 보였다. 이는 높은 수준의 애착불안이 높

은 수준의 SNS 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김보경 외, 2016; 송병준, 2017; 하태희, 

201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SNS 중독경

향성은 정서조절곤란 및 대인관계문제와 유의

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정서조절곤란을 많이 

겪을수록(김수성, 이영순과 강정석, 2017) 그리

고 대인관계문제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SNS 중

독 현상도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보경 

외, 2016; 곽지현, 홍혜영, 2018). 애착불안과 

정서조절곤란 및 대인관계문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애착불안의 

수준이 높고(김영희, 신현숙, 2017; Lopez & 

Brennan, 2000),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김성주, 이영순, 2016; 김은진, 2017; 권두리, 

신나나, 2018; 정해인, 오인수, 2016; Gross & 

John, 2003)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겪을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변인들 간 관련성을 토대로 SNS 중

독경향성, 애착불안, 정서조절곤란, 대인관계

문제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애착불안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 

정서조절곤란과 대인관계문제를 각각 매개하

여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간접경로, 정서조절곤란과 대인관계문제를 순

차적으로 거쳐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

는 이중매개경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먼저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직접효

과는 애착이 중독의 핵심 원인으로서 작용한

다는 Flores(2010)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이

며, 애착불안이 높은 수준의 SNS 중독경향성

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김보경 외, 

2016; 송병준, 2017; 하태희, 2016)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개

인은 부정적인 자기표상을 형성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

를 통해 안전감의 강화를 얻고자 한다(Collins 

& Feeney, 2000). 따라서 사회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대안으로서 접근이 용이한 SNS를 통해 

부족한 애착욕구를 해소하고자 SNS를 과도하

게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애착불안과 정서조절곤

란의 관계 역시 애착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정

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들(김성주, 이영순, 2016; 김은진, 2017; 현미나, 

채규만, 2012; Mikulincer & Shaver, 2007)을 뒷

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애착이 상황적 

요구에 따라 정서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능력

의 핵심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애착불안이 

대인관계문제로 이어지는 경로 또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이는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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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인관계가 어렵고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겪는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로, 

성인애착이 원만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주요

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김영희, 신현숙, 

2017; 권두리, 신나나, 2018; 신지욱, 2006; 안

하얀, 서영석, 2010)을 지지한다.

다음으로 정서조절곤란은 SNS 중독경향성

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특성과 관련된 정서조절곤란

이 행동중독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이론

(Oktan, 2011)을 지지하며, 정서조절곤란과 SNS 

중독경향성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한 김수성

과 동료들(201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

다. 부정적인 정서에 대처하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수록 대인관계 문제

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를 명

확히 인식하는 것이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

키며(서은혜, 2005; Thompson, 1994), 정서조절

곤란이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들(이동욱, 2015; Gross & John, 

2003)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대인관계문제도 SNS 중독경향성을 직접적

으로 예측하였다. 즉,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많

이 경험할수록 SNS를 통한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해 보상하려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

과이다(김보경 외, 2016; 곽지현, 홍혜영, 2018; 

이영은 외, 2016; 오누리, 2018; 오윤선, 최아

람, 2017).

끝으로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에서 정서조절곤란과 대인관계문제 각각의 단

순매개효과, 정서조절곤란과 대인관계문제를 

순차적으로 거쳐 SNS 중독경향성으로 이어지

는 이중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애착불안 수

준이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 부적응적인 정서

조절 반응 혹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여 SNS 중독경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더불어 애착불안으로 인한 정서

조절의 어려움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

한 관계적 문제들을 심화시켜 SNS 중독경향성

을 높인다는 본 연구의 이중매개 가설도 지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곤란을 통한 

개입이 단지 SNS 중독경향성 뿐 아니라, 대학

생들의 대인관계문제에도 치료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애

착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은 애착의 대상으로

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여 스스

로 부정적인 정서를 감당할 만한 내적자원이 

부족하다. 때문에 쉽게 부정적 정서에 사로잡

히고 과민반응하며, 부정적 정서를 과잉 활성

화시켜 심리적 고통을 크게 느끼는 등 정서조

절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들을 겪기 쉽다

(Mikulincer & Shaver, 2007; Wei et al., 2005). 또

한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며,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

려움을 지닌다. 이는 지속적으로 타인과의 관

계 및 접촉을 통해 안전감을 얻으려고 하여

(Collins & Feeney, 2000) 타인에게 지나치게 집

착하거나 문제를 원만히 해소하지 못하고 증

폭시켜 실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다(김성현, 2004; Berry et al., 2006; Wei et al., 

2005). 이러한 대인관계문제로 인해 야기된 부

족한 친밀감 또는 소속감을 보상하기 위해 온

라인을 통한 SNS 중독경향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Kuss & Griffiths, 2017). 특히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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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개인의 정서조절의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

인한 것은 애착의 중요성을 다시금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내적작동

모델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했을 경우, 개

인의 삶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부적응을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최근 SNS 중독경향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SNS 중독경향성을 

보이는 개인의 내적특성과 더불어 정서적, 사

회적 위험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

경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선

정하고, 구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 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결과, 애착불안

이 SNS 중독경향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매

개변인으로서의 정서조절곤란과 대인관계문제

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는 추후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취약성 탐색

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치료적 개입을 위

한 효과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개인의 애착은 개입을 통한 즉각

적인 해결이 어렵지만, 정서조절곤란의 경우 

단기적 개입을 통한 변화가 비교적 용이하다

는 이점이 있다. 일례로 마음챙김은 정서조절

곤란과 부적 상관이 보고된 바 있으며(김은진, 

2017; 신유경, 2018), 김은진(2017)의 연구에서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착불안과 정서조절곤

란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완충효과를 확인하

였다. 즉, 정서조절의 접근을 통한 개입은 SNS 

중독경향성 치료의 효과적 방안으로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원만한 대인관계형성이 

대학생 삶의 주요한 요건임을 확인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성인기 초기의 친밀한 대

인관계 형성은 주요 발달과업으로서 제시되며, 

대인관계문제가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주요 스

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전겸구 외, 

2000)은 애착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

서 사회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성을 더욱 강조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며, 이는 관계욕구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SNS에 몰입하는 경향으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부적응으

로서 행동중독의 일종인 SNS 중독경향성을 야

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대인관계문제는 적절한 프로

그램을 통해 개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진과 연문희(2009)의 연구에서는 애착이론

에 근거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증

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기적 집단 상담에 

적용하여 대인관계문제의 해결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SNS 중독경향성을 

가진 대학생의 회복과 개입전략에 있어 이러

한 대인관계문제의 측면 또한 통합적으로 고

려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과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발달과업을 기반으로 

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SNS의 사용률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으

므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SNS중독경

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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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나 노년기로 대상을 넓혀 보다 확장

된 대상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SNS를 Boyd와 Ellison 

(2007)가 제안한 정의에 따라 ‘웹 기반 서비스

를 이용하여 자신을 대중 혹은 일부에게 공개

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신과 연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공개하고 이들이 서로 

연결하여 인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플랫

폼’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사용

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외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SNS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 

종류와 기능에 따라 각기 사용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SNS 중독경향성이 이러한 유형과 사용

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트위터는 페이스북이

나 인스타그램에 비하여 자신 신상을 덜 드러

내기 때문에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개인도 이

용이 쉬울 수 있다. 이처럼 추후 연구에서는 

각 SNS 마다의 성격과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

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는 애착불안과 SNS 중

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과 대인관

계문제의 역할을 확인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취약성을 탐색하고 치료적 개입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변인들

을 참고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표본은 위험군에 속하는 

대학생만이 아닌, 일반 대학생 모두를 대상으

로 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SNS 중독 고위험군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반복 검증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오늘날 SNS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만큼, ‘친밀한 관계 형성’이라는 SNS 본

래의 목적과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심리적 안녕감을 얻을 수 있도록 

건설적인 사용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필요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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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xiety

and SNS Addiction Proneness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Dysregul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Shin, Ka-Young                    Yang, Sujin

Dep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dysregul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on the relationship of adult attachment anxiety to SNS(Social Network Service) 

addiction proneness. 405 university students from various regions in South Korea took part in the study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SPSS 22.0 and M-Plus 7.0. 

The results showed that emotional dysregul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xiety and SNS addition tendency. That is, the anxious-preoccupied attachment 

style in university students can make it difficult to regulate emotional responses and behavior, which in 

turn aggravates interpersonal problems, eventually leading to SNS addiction proneness. These results imply 

that to properly deal with SNS addiction tendency, multidimensional perspectives-both internal 

characteristics(attachment) and socio-emotional functioning(emotion regul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e further discuss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to prevent 

university students’ SNS addiction pron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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